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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IT․바이오가 한국 이끈다!
현대, 환경․나노․반도체 포함 9개 집중 육성해야 … R&D투자 부진

에너지․환경, IT, 나노, 바이오 부문 등에서 9개 부품소재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을 이끌 9대 부품소재산업> 보고서에서 시장 성장성과 진입 가능성, 보유기술의 경

쟁력, 산업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유망 부품소재 9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연료전지와 태양전지, 폴리실리콘(Polysilicone)을 꼽았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각각 변화시키

는 장치로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소재로 반도체와 화학 부문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태양광 발전을 육성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IT 부문에서는 LED 조명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및 차세대 반도체를 유망한 분야로 제시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이 나는 반도체 장치로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할 조명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

발광다이오드는 형광성 유기화합물로 해상도와 전력효율이 우수해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DRAM과 플래시메모리를 이을 F램, M램, P램 등 차세대 반도체도 주목할 만한 부문으로 평가됐다.

나노 부문에서는 무게가 철의 5분의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인 탄소섬유가, 바이오나 의약 부문에서 폭

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나노분말이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바이오 부문에서 인공장기 제작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 고분자도 유망업종으로 선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더 늘리고 기업들도 R&D투자와 산․

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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